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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바다를 이용하여 어업 활동을 하였고, 배가 

드나들 수 있게 항구를 만들어 교통과 교역의 

중심지로 삼기도 했다. 

동해안은 해안선이 비교적 단순하지만 남

해안과 서해안은 해안선이 복잡하다. 그 이유

는 바다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동해안은  

파랑 작용이 활발한 곳이어서 해안선이 비

교적 단순하게 직선 형태로 뻗어 있다. 반면

에, 남해안과 서해안은 파랑의 작용보다는 조

수 간만의 차이가 커서 동해안보다 복잡한 해

안선이 만들어졌다. 우리나라 해안에는 대략 

3,400여 개의 섬이 있다. 동해안은 모래 해안

이 발달해 해수욕장이 많고, 서해안은 밀물과 

썰물의 차가 커서 갯벌이 발달했다. 물이 맑

고 많은 섬들로 이루어진 다도해 해상 국립 공

원이 있는 남해는 세계의 해안 지형에서도 보기 

드문 바다이다. 우리나라의 남쪽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위치하고 있는 이어도에는 여러 가지 

해양, 대기 환경을 관측하기 위한 이어도 종합

해양과학기지가 위치하고 있다. 

우리나라 서해안에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

보기 힘든 넓은 갯벌이 있다. 이 같은 갯벌은 

세계 5대 갯벌에 속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평평하고 완만한 서해안과 남해안은 썰물일 

때는 넓은 벌판이 펼쳐진다. 이렇게 바닷물이 

드나드는 곳에 펼쳐지는 벌판을 갯벌이라고 

한다. 갯벌은 고운 진흙으로 이루어져 있다. 

강을 타고 바다로 흘러간 흙과 모래 등이 밀

물을 타고 해안가에 쌓여 갯벌이 된다.

해안가에 사는 어민들에게 갯벌은 삶의 터

전이다. 갯벌 주변에 있는 어촌 사람들은 갯

벌에서 얻을 수 있는 바지락, 주꾸미, 낙지, 굴

등을 팔아 생계를 유지한다. 

갯벌은 바다를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도 

한다. 갯벌은 빗물에 씻겨 바다로 내려오는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걸러 주어 바다의 수

질이 깨끗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게 한다. 또

한, 갯벌에는 갈대 등의 염생 식물이 자라면

서 숲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비가 많이 올 때

는 물을 저장하고,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저장

한 물을 밖으로 보내는 기능도 하고 있다. 갯

벌에 살고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광합성을 

하면서 뿜어내는 산소량은 지구에서 만들어

지는 산소량 전체의 약 70%이다. 

이러한 갯벌의 가치를 알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한때는 갯벌이 쓸모없는 땅

이라고 생각해서 갯벌을 메워 간척지(물을 

빼서 육지로 만든 땅)로 만들어 벼농사를 짓

거나, 공장을 짓기도 하였다. 하지만 최근에

는 갯벌이 갖고 있는 생태적 가치를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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